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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의 기술료가 새롭게 태어난다!
- ‘15년부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- 

- 중소․중견기업에 대해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등 10개 사업 955억원 신규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기술료를 재원

으로 하는「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」(이하 산촉기금)을 신설한다.

ㅇ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, 첨단 기술수요, 업계 공통의 애로사항 등을

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955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기술료란? 정부의 연구개발(R&D)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․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

전하고,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

□ 산촉기금은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만든 기금이다.

ㅇ 기존 산업부 연구개발(R&D)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사

업화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(R&D)인력부

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‘15년도부터 10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.

ㅇ 특히, ▲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적기 해결, ▲공공연구기관↔

중소기업간 협업 강화, ▲여성 연구개발(R&D)인력의 산업현장복

귀 강화, ▲공과대학 교육혁신 등 기존 일반 연구개발(R&D)사업과 

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

□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(400억원)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

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,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

제대응(TBT) 및 비첨단산업분야(뿌리산업, 섬유․제지 등) 고도화 등 산

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.

ㅇ 연구개발(R&D)재발견 프로젝트사업(110억 원)은 공공연구기관이 정부

R&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이전하여 상용

화를 지원한다.

* 공공연구기관은19만건이상의기술을보유중이나, 15.4만건이사업화되지못하고휴면상태(‘12년)

ㅇ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(100억원)은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

으로 파견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, 개발된 기술에 대해 기업으로의 

이전(사업화)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ㅇ 아울러,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(R&D)인력 부족현상

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연구개발(R&D)인력의 산업현장복귀

를 강화하고,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 있는 연구개발(R&D)인력으

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시행 한다.

< ’15년도 산촉기금 사업현황 (억원) >

사 업 명 ‘15년예산 주 요 내 용

①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400 ㆍ업계 공통애로 해결, 무역규제 대응
비첨단분야 고도화 지원 등

② 연구개발(R&D)재발견 프로젝트 110 ㆍ공공연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 이전
및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

③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100 ㆍ중소기업 연구원의 공공연 파견,
산-연 공동기술개발 지원

④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50 ㆍ산업단지내 대학에 실습실 구축,
재직자대상 문제해결 교육과정 운영

⑤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45 ㆍ3,4학년 공대생의 산업인턴 지원,
마이스터고생의 성공모델 개발 등

⑥산업현장 여성연구개발(R&D)인력 참여확산
기반구축

30 ㆍ경력단절 여성 복귀수당 및 취업지원,
여성연구개발(R&D)인력활용분위기조성등

⑦ 산업기술 정책연구 기획 50 ㆍ산업기술연구개발(R&D)전략및정책수립,
통계조사 및 성과분석 등

⑧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79 ㆍ산업별 장비센터를 플랫폼으로 연계
기업의 연구개발(R&D) 장비 활용 지원

⑨ 선진형 산업기술혁신 활동역량강화 15 ㆍ중소기업의 기술-인문융합형
제품기획 지원 등

⑩ 산업기술혁신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76 ㆍ창조적 아이디어 발생 촉진 등
기술친화적 문화환경 조성



□ 이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․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

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기업의 연구개발(R&D)성과로 징수된 기술

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서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

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

□ 한편,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

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게시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
산업기술정책과 김인 주무관(☎ 044-203-4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